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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족 

• 스마트폰 인간  

– 63%: 잠잘 때도 옆에 

– 70%: 스마트폰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함  

– 66%: 폰이 옆에 없으면 불안함  
“노모포비아”(No mobile phone 
phobia) 

• 과학철학자 중 extended mind 이론
을 주장하는 사람들  



스마트폰만 이럴까?  
자동차는?  



2008년 영국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3%: 부인보다는 차를 선택 
7%: 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절식 용의 
79%: 운전 없이는 살 수 없음  
 
미국 남성의 70%: 자신의 건강보다 차를 
돌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여자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
만, 평생 가졌던 자동차는 다 기억함  

한 손 운전 
치명적 사고  
안전벨트 미착용 
 
 진화와 관련?? 



도나 해러웨이 <반려종 선언> 
 
인간-개 
 
진화를 통해 인간과 개가 공진화함  
지금도 인간-개가 복잡한 관계를 맺음 
개주인-개는 서로가 서로를 만듦 
 
개는 인간에게 반려종 
마찬가지로 인간은 개에게 반려종임.  
 
나는 인간-기술도 반려종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함.  



시간 

인간의 진화과정에서 도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짐.  



기술의 기원 

호모 하빌리스: handy man 
 간단한 도끼 사용 
 
호모 에렉투스: 불을 사용, 도구 사용 
 
말(speech)의 발명 
 
호모 사피엔스 네알데르탈렌시스 
 간단한 도구 
 다목적 도구 사용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20만년 전 등장 
 35,000-40,000년 전에 큰 변화 
 돌, 뼈, 사슴 뿔 등 사용 
 바늘, 로프, 그물, 램프, 악기 
 무기, 활, 창, 낚시 도구, 은신처 



“모든 기술은 인간으로부터 나왔다”  

 

19c Ernst Kapp - “기술은 인간 몸의 연장이다” - 손, 이빨, 팔에서 기술이 나옴 

 Grundlinien einer Philosophie der Technik (1877 –  

  Basics for a philosophy of techniques).   

         

갈고리, 그릇, 칼, 창, 노, 삽, 괭이 등등  

        철도 - 인간 순환계; 전신 - 신경계; 언어 - 정신작용  

       Marshall McLuhan - TV와 컴퓨터 같은 미디어 - 대뇌와 신경계의 연장  

 

  Ernst Kapp – 전신 케이블과 신경의 비교 



인간이 도구를 발전시킨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런데 도구가 인간을 발전시켜서  
인간과 도구가 공진화(co-evolution)했다고 볼 수 있을까?  
 
2010에 호모 에렉투스의 셋째손허리뼈를 발견함  
여기에서 중수골styloid process이 있음.  
인간 외의 영장류에게는 찾을 수 없는 것. 손가락, 손과 손목을 연결함  
 도구를 잡기에 용이하게 손이 발전 (Reardon 2013) 



도구는 손의 진화에만 관계했는가?  “언어”의 습득에도 영향을 줌! 
 
도구 만들기를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로 전수하는 것  
뇌과학에서 fMRI 영상 등을 이용해서  
 언어의 전수의 모태가 되었음을 주장 (Stout and Chaminade 2012) 

녹색: 언어, 도구에 공통 
청색: 언어에만 관여 
황색: 도구에만 관여 



오래된 기술만 인간 진화를 가져오는가?  perhaps not!  

마치 전염병처럼  
근시가 늘어나고 있다! 



발명가가 기술을 만드는가 
기술이 발명가를 만드는가 

매코믹의 자동 곡물수확기        컴퓨터 프로그램  

? 



Bruno Latour의 “사물창조신화”:  

 인간이 도구를 만든 이후에 기술과 사회는 서로를 만들어 왔음.  

 

인간이 도구를 조합해서 사용하던 능력  

   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 (사회) 

농경과 가축으로 확장 (사회 속에 생태계를 만듦)  

    동물을 사육하던 방식으로 인간을 동원 (메가머신) 

인간을 관리하던 식으로 기계를 관리 (산업) 

자동화를 통해 비인간을 대규모로 동원함 (포드주의) 

인간-비인간의 구별 희석화 (테크노사이언스) 

사물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 되었음 (정치적 생태학) 

기술의 영역                        ‘사회’의 영역 

시간 



휴머니즘에서의 기술 

•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  

• 기술의 오용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 
– 개틀링은 병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기관총을 발명함  

– 기관총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됨 

– 사람이 기관총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인가?    

후미장전식 소총                            개틀링 기관총 



안티휴머니즘에서의 기술 

철학자 하이데거                            라인강의 댐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technological 것이 아님 

 “기술은 인간이 자연세계와 관계를 맺는 특정한 방식”  

 “기술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하게 함” 

기술은 인간이 세상의 존재들을 인간을 위해 유용한 대상으로 바꾸는 “의지”. 



포스트 휴머니즘에서의 기술 

시몽동                  라투르 

기술-인간의 오랜 공진화를 통한 관계 맺음  
기술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도 기술을 만들었음  
지금도 인간-기술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고 있음  
기술과 인간은 “반려종”이라고 부를 수 있음.  
 
기술에의 지나친 의존, 기술을 배제하는 것 모두 ‘반려종’의 관계가 아님  
기술이 인간 사이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  
인간이 기술 사이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가 
  그 복잡성, 관계성, 비예측성, 의외성 등을 이해해야 함  
 

우리는 기술이라는 반려종에 대해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음.  



라투르가 제시한  

인간과 기술의 관계 맺기, 기술적 매개(technical mediation)의 4유형 

 

1) 목표의 번역, 혹은 ‘교란’ 

 

2) 복합 (composition) 

 

3) 시간과 공간의 접힘, 혹은 가역적 블랙박스화 

 

4) 상징과 사물의 경계를 교차하는 것, 혹은 ‘직권위임’ 

 

  

 

 

 human-nonhuman hybrid에 주목 



인간-기계 

주인-노예 
 
 
 
반려종  




